
넥센, 강호찬 사장 최대주주 부상
넥센타이어 지분 공개매수로 … 신주 교부로 경영권 승계 작업인 듯

넥센의 창업주 강병중(73) 회장의 아들 강호찬(41) 사장이 넥센 최대주주가 됐다.

넥센은 강호찬 사장이 주식 223만2107주를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12.62%에서 50.51%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고 3월8일 발표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강병중 회장과 강호찬 사장의 어머니인 김양자 씨는 보유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신

주 발행으로 지분율이 각각 9.76%와 6.31%로 낮아졌다.

최대주주 변경은 넥센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넥센타이어 지분 공개매수와 신주 발행과정에서 일어났다.

넥센은 1월 말 핵심 계열사인 넥센타이어 주식 900만주(약 9.5%)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실제 3월7일

공시된 공개매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842만1969주가 매수됐다.

공개매수로 넥센의 넥센타이어 지분은 8.87%에서 40.48%로 증가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넥센타이어 현물주식을 넘긴 강호찬 사장의 넥센타이어 지분은 10.78%에서 2.56%로 감

소한 반면, 참여하지 않은 강병중 회장 지분은 21.07%를 유지했다.

결국 강호찬 사장은 넥센타이어 주식을 현물투자하는 방식으로 넥센의 신주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등극한

것이다.

넥센은 공개매수로 지주사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연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사 전환을 신청할 계획이

다.

공개매수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넥센 신주 교부로 증권가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월30일 열릴 주주총회 안건에 강병중 회장과 강호찬 사장의 이사 재선임도 상정돼 강병중·정광용 대표이사

체제로 유지돼온 넥센 경영체제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인 강호찬 사장은 2009년 1월 넥센타이어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2010년 전문경영인 이

현봉 부회장의 대표이사 선임 이후 넥센 사장 직위만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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